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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처럼 피어오르는 불빛,

붙박이용 등화구 고콜불
글 |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아득한그때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인간이어둠을밝히는데썼던등화구를

어찌다열거할수있을까. 이가운데아직까지신비한낭만으로남아있는것이

있다. 이름도낯선‘고콜’또는‘고콜불’이라일컫는것이바로그것이다.

바람벽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붙이어서 지붕처럼 흙을 발라 그 밑에

관솔불을 켠 고콜에서는 관솔이 그을음을 피우며 타고 있었다.

소설가 문순태의『타오르는 강』에 묘사된 장면의 하나다. 바람벽, 관솔불, 고

콜 등의 어휘에서 보듯 가난이 짙게 드리운 듯한 느낌을 주고 옛 살림살이의 형

편을 짐작하기에 충분한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고콜에 켜놓은 관솔불’이다.

고콜, 관솔불이라는이들어휘는고콜불을둘러싼내용을그대로드러내고있다.

바람벽에 놓인 고콜이 그렇고, 관솔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렇

다. 바람벽은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을 가리키는데, 대체로 고

콜은바람벽에설치된다. 이렇게보면, 고콜은관솔불을올려놓기위해바람벽에

반쯤뚫어놓은구멍정도로이해하면좋겠다.

●●
고콜불,        달콤한잠을청하는수면제구실도해

●●

관솔은소나무의가지나옹이에서채취한송진덩어리인데, 그을음이많이나

는게흠이지만불을밝히는데매우유용한연료구실을했다. 장작을팰때마다

관솔이나오면따로떼어서모아두는까닭도여기에있다. 나무를땔감으로삼았

던 그 옛날부터 소중하게 썼던 것이 관솔이 아닌가 한다. 한자어로 송명(ㄦ⫵)이

라하고, 일부지역어(북한어)로는‘솔광’이라한다.

사람들이 나다니는 초저녁엔 석유나 어유방등을 켜고 좀 시간이 지나면

고콜에 솔광을 지폈다가 그것마저 스러지면 떼목촌은 잠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박유학의『그리운조국산천』에묘사된‘솔광’이바로관솔을가리킨다. 초저

녁에석유나어유방등을켜고나중에는고콜불로바꾼다는것인데, 물론이는값

비싼석유나어유를오랫동안켤수없는경제적인이유에서비롯된다. 그러나곰

곰이생각해보면생활의지혜가담긴것이아닌가한다. 밤이깊어지면잠을자

야하는것이생리인데, 아직잠들지못한일이있거나무언가마무리해야할일

이남았을때고콜불로교체하고, 그불이다할때쯤이면잠이든다는논리다. 실

제로관솔향은수면향의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어참으로탁월한방법이

라여겨진다.

고콜을이용해불을밝혔다는민속현장의낯선정보만큼고콜의단어뜻도낯

설다. 그러나고콜의뜻을설명하기는쉽지않다. 다만고콜의생김새가‘코의굴

처럼 생겼다’해서 코골 또는 콧굴이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할 따름이다. 더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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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토박이말로‘골쿠리’라하나이는고콜>고쿨>골쿨의변화과정을겪고여기에접미사‘이’가달라붙은것으로볼

때고콜과큰차이가없다. 참고로1779년정조3년에역관이수(㤚ㆨ)가편찬한『한청문감(䋣㽂⭎鑑)』에‘곡홀’이라는어

휘로올라있어옛말의모습을알수있다. 그러나이역시현대어‘고콜’과크게차이가나지않는듯하다. 곡홀의연음이

‘고콜’이기때문이다. 『한청문감』이라는외국어사전에고콜이등재되었다는것은상호간에알아야할만큼널리쓰인어

휘임을알수있고, 당시에는고콜이국내외적으로두루쓰인등화구였음을짐작할수있겠다. 어쩌면만주지역에서도

이와유사한등화구를썼던것은아닐까한다.

●●
붙박이등화구이면서 난방기구

●●

벽에구멍을뚫어놓고관솔불을밝힌다! 주로강원도산간지방에서이런방법을방안을밝힌<고콜불>을썼다. 매우이

색적인등화방법이긴한데, 알고보면퍽단순한구조다. 고콜은관솔불을올려놓을수있도록벽과벽이맞닿는모서리

에만든작은아궁이시설을가리킨다. 방안윗목모서리에진흙으로둥글게쌓아올리는데, 아래쪽에턱을지어아궁이를

붙이고위쪽에는처마처럼그을음과연기를빨아들이도록했으니, 마치덮개있는새둥지같다고나할까. 그러나아궁이

라지만온방을밝히기에적당한높이, 이를테면등잔높이쯤쌓는다. 어림짐작으로40cm쯤의높이이며, 아궁이의한변

이20cm의크기이다. 고콜을‘코의굴처럼생긴’불이라는설명이나올법한구조다. 아무튼고콜은일종의붙박이등잔

이면서난방기구인셈이다. 

고콜에타오르는빛은다른불과는달리빠알간불줄기그자체다. 관솔에붙은불의색깔과불의모양새가빚어낸독

특성때문이다. 어둠에피어나는불줄기와고콜불이밝히는불빛은경이로운분위기를자아낸다고나할까. 아마도굴뚝

끝에서빨아올리는힘때문에불줄기가실처럼피어나는일일텐데. 새빨간불줄기가홍실처럼피어오르다마침내검은

빗줄기처럼고콜의천장으로빨려올라가는모습은두고두고잊지못할일일것이다. 필자역시이를처음보던십여년

전의그황홀한낯섦을잊지못하는것도이때문일것이다.

어둠속에피어오르는고콜의불줄기는방안가득히내려앉아있는어둠을쫓기에충분했고, 아낙네들은그불빛으로

바느질도하고길쌈도했다. 그만큼관솔불은넉넉한불빛을주었다는뜻이다. 환한전등불에익숙한요즈음사람들에게

그런불빛아래서무엇인가를하래면아마도답답하여견디지못하겠지만, 불빛의느낌은상대성을갖는다. 어둠이짙던,

그리고불빛이귀했던옛사람들이그시절고콜불에게느끼던불빛은어쩌면지금의전등불보다훨씬밝은느낌이아니

었을까? 

아무튼다시고콜이야기로돌아가면, 관솔이란게워낙송진덩어리인지라시꺼먼연기가일어방안사람들을늘괴

롭혔다. 그래서벽을따라지붕밖으로굴뚝을내어연기를쫓는지혜도놓치지않았다. 처음보는이들은고콜을작은벽

난로쯤으로생각하기쉽지만, 벽난로는난방용화로이기에장작과같은땔감을넣을수있을정도의큼직한아궁이이고

그높이도방바닥에닿을만큼낮은지라눈여겨보면쉽게가려낼수있다.

석탄을주연료로쓰기전에는강원도는물론이거니와전국이나무를땔감으로썼다. 그러나강원도만큼나무를흔하게

얻을수있는곳은그리많지않다. 이산저산지천으로나는나무를땔감으로쓸수있는곳은역시산간지방인지라관솔

도쉽게얻기마련이다. 장작을쪼갤적에누렇게익은관솔이흔치않게나오는데, 이를따로떼어좀더효율적으로경제적

으로쓴것이바로고콜불인셈이다. 이렇게보면관솔은전혀가공하지않고자연에서그대로취한자연연료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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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고콜불은 강원도민가의한특징

●●

고콜은그러나오로지방을밝히는데에만쓰이지않았다. 관솔불을오래피우다보면상당한열이발생하는지라자연

히방안공기를덥힐수있다는이점이있다. 물론찬기운을가시는정도겠지만, 그또한여간고마운일이아니다. 고콜

에감자나고구마따위를구워먹는일은어른들몫이라기보다재기가넘치는아이들차지다. 어쩌다운좋게도아궁이에

서숯이라도얻으면부삽으로퍼다가고콜에올려놓고감자나고구마따위를구워먹는솔솔한재미를어찌아이들이잊

어버리겠는가. 화롯불에고구마를구워먹던기억이있는사람들은이내고콜의재미와그맛을떠올릴수있으리라. 깊

은겨울밤이찾아오면아직도잊혀지지않고떠오르는정겨운추억의불빛이아닐수없다.

사정이이렇기에강원도산간지방의가옥이지닌여러특징의하나로고콜을꼽을정도이다. 흔히전통가옥을연구하

는이들은강원지역가옥의특징을세가지로언급한다. 우선전(㭇)자형평면구조를꼽고, 더불어너와, 굴피, 새와같은

특수재료의지붕을둘째로치며고콜이나화티(부뚜막에만들어놓은불씨보관소)와같은특수시설을그특징으로친

다. 이는곧고콜과같은시설이다른지역에서는보기힘든등화구이며, 그만큼산간지방의특성을반영한결과라하겠

다. 이제골골이들어간전깃불탓에고콜의모습은흔치않지만그래도고콜불을밝힌한겨울밤의신비한분위기를맛보

고싶다. 강원도를여행할때마다짬을내어민가를구경하고, 고콜이있는가를살피는버릇이든것도혹여고콜의옛모

습을만날수있을까하는기대감이앞서기때문이다.



강원도토박이말로‘골쿠리’라하나이는고콜>고쿨>골쿨의변화과정을겪고여기에접미사‘이’가달라붙은것으로볼

때고콜과큰차이가없다. 참고로1779년정조3년에역관이수(㤚ㆨ)가편찬한『한청문감(䋣㽂⭎鑑)』에‘곡홀’이라는어

휘로올라있어옛말의모습을알수있다. 그러나이역시현대어‘고콜’과크게차이가나지않는듯하다. 곡홀의연음이

‘고콜’이기때문이다. 『한청문감』이라는외국어사전에고콜이등재되었다는것은상호간에알아야할만큼널리쓰인어

휘임을알수있고, 당시에는고콜이국내외적으로두루쓰인등화구였음을짐작할수있겠다. 어쩌면만주지역에서도

이와유사한등화구를썼던것은아닐까한다.

●●
붙박이등화구이면서 난방기구

●●

벽에구멍을뚫어놓고관솔불을밝힌다! 주로강원도산간지방에서이런방법을방안을밝힌<고콜불>을썼다. 매우이

색적인등화방법이긴한데, 알고보면퍽단순한구조다. 고콜은관솔불을올려놓을수있도록벽과벽이맞닿는모서리

에만든작은아궁이시설을가리킨다. 방안윗목모서리에진흙으로둥글게쌓아올리는데, 아래쪽에턱을지어아궁이를

붙이고위쪽에는처마처럼그을음과연기를빨아들이도록했으니, 마치덮개있는새둥지같다고나할까. 그러나아궁이

라지만온방을밝히기에적당한높이, 이를테면등잔높이쯤쌓는다. 어림짐작으로40cm쯤의높이이며, 아궁이의한변

이20cm의크기이다. 고콜을‘코의굴처럼생긴’불이라는설명이나올법한구조다. 아무튼고콜은일종의붙박이등잔

이면서난방기구인셈이다. 

고콜에타오르는빛은다른불과는달리빠알간불줄기그자체다. 관솔에붙은불의색깔과불의모양새가빚어낸독

특성때문이다. 어둠에피어나는불줄기와고콜불이밝히는불빛은경이로운분위기를자아낸다고나할까. 아마도굴뚝

끝에서빨아올리는힘때문에불줄기가실처럼피어나는일일텐데. 새빨간불줄기가홍실처럼피어오르다마침내검은

빗줄기처럼고콜의천장으로빨려올라가는모습은두고두고잊지못할일일것이다. 필자역시이를처음보던십여년

전의그황홀한낯섦을잊지못하는것도이때문일것이다.

어둠속에피어오르는고콜의불줄기는방안가득히내려앉아있는어둠을쫓기에충분했고, 아낙네들은그불빛으로

바느질도하고길쌈도했다. 그만큼관솔불은넉넉한불빛을주었다는뜻이다. 환한전등불에익숙한요즈음사람들에게

그런불빛아래서무엇인가를하래면아마도답답하여견디지못하겠지만, 불빛의느낌은상대성을갖는다. 어둠이짙던,

그리고불빛이귀했던옛사람들이그시절고콜불에게느끼던불빛은어쩌면지금의전등불보다훨씬밝은느낌이아니

었을까? 

아무튼다시고콜이야기로돌아가면, 관솔이란게워낙송진덩어리인지라시꺼먼연기가일어방안사람들을늘괴

롭혔다. 그래서벽을따라지붕밖으로굴뚝을내어연기를쫓는지혜도놓치지않았다. 처음보는이들은고콜을작은벽

난로쯤으로생각하기쉽지만, 벽난로는난방용화로이기에장작과같은땔감을넣을수있을정도의큼직한아궁이이고

그높이도방바닥에닿을만큼낮은지라눈여겨보면쉽게가려낼수있다.

석탄을주연료로쓰기전에는강원도는물론이거니와전국이나무를땔감으로썼다. 그러나강원도만큼나무를흔하게

얻을수있는곳은그리많지않다. 이산저산지천으로나는나무를땔감으로쓸수있는곳은역시산간지방인지라관솔

도쉽게얻기마련이다. 장작을쪼갤적에누렇게익은관솔이흔치않게나오는데, 이를따로떼어좀더효율적으로경제적

으로쓴것이바로고콜불인셈이다. 이렇게보면관솔은전혀가공하지않고자연에서그대로취한자연연료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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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민속 | 실처럼 피어오르는 불빛, 붙박이용 등화구 고콜불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너와집에 피운 고콜불 / 사진∙황헌만

●●
강원도의고콜불은 강원도민가의한특징

●●

고콜은그러나오로지방을밝히는데에만쓰이지않았다. 관솔불을오래피우다보면상당한열이발생하는지라자연

히방안공기를덥힐수있다는이점이있다. 물론찬기운을가시는정도겠지만, 그또한여간고마운일이아니다. 고콜

에감자나고구마따위를구워먹는일은어른들몫이라기보다재기가넘치는아이들차지다. 어쩌다운좋게도아궁이에

서숯이라도얻으면부삽으로퍼다가고콜에올려놓고감자나고구마따위를구워먹는솔솔한재미를어찌아이들이잊

어버리겠는가. 화롯불에고구마를구워먹던기억이있는사람들은이내고콜의재미와그맛을떠올릴수있으리라. 깊

은겨울밤이찾아오면아직도잊혀지지않고떠오르는정겨운추억의불빛이아닐수없다.

사정이이렇기에강원도산간지방의가옥이지닌여러특징의하나로고콜을꼽을정도이다. 흔히전통가옥을연구하

는이들은강원지역가옥의특징을세가지로언급한다. 우선전(㭇)자형평면구조를꼽고, 더불어너와, 굴피, 새와같은

특수재료의지붕을둘째로치며고콜이나화티(부뚜막에만들어놓은불씨보관소)와같은특수시설을그특징으로친

다. 이는곧고콜과같은시설이다른지역에서는보기힘든등화구이며, 그만큼산간지방의특성을반영한결과라하겠

다. 이제골골이들어간전깃불탓에고콜의모습은흔치않지만그래도고콜불을밝힌한겨울밤의신비한분위기를맛보

고싶다. 강원도를여행할때마다짬을내어민가를구경하고, 고콜이있는가를살피는버릇이든것도혹여고콜의옛모

습을만날수있을까하는기대감이앞서기때문이다.


